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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아시아 민주주의   만화

탁영호 역사만화가 / wellnet1212@hanmail.net전태일과 7번 시다

1968년 농촌에 있던 우리 집은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서울로 왔다

왕복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점심을 사먹을 여유가 

없어 1원짜리 풀빵 몇 개로 배를 채웠다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각종 직업병에도

시달려야 했다

3번 미싱사가 

각혈했어

피를 너무 

많이 토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아마 병원비 

걱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우리가 

돈을 조금씩 걷어서

보태주자

그래,

우리도 참여

입원 치료해야

겠어요

괜찮아요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자
태일아

재단사 오빠들이 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가려했다

병원으로 간 언니는 진찰 결과 

폐병 3기였다

어느날 내 옆에 있던 언니가 새빨간 핏덩이를 

토해냈다

일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작업에 들어가면

밤 10시나 11시가 되어야 미싱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내가 처음 살던 곳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였다

한밤중에는 알 수 없는 괴성소리가 터져 나와 

가끔씩 잠을 설쳐야 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내가

평화시장에 왔을 때 내 이름은 7번 시다였다

내가 일한 먼지구덩이 작업장은 환풍기도 없었고 

천장도 낮아 항상 허리가 구부정했다

이 칙칙한 작업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을

일했고

아침 8시에 작업대에 앉으면 낮 1시 점심시간 때나

잠시 쉴 수 있었다

동네 입구 버스 정류장은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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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번 돈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 텐데

회사에서는

모르게 해주세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동생들도 돌봐야

하고요

고마워요 미순아, 일어나봐

풀빵 먹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얘들아, 앞길에서 

누가 죽었대

일하기 싫은 깡패 같은 

놈이 죽든 말든 어서 

일이나 해!

그리고 내게 풀빵을 나눠주던 태일이 오빠가

마지막까지 외치던 분노와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당연한 권리와 인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부당한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게 되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자!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얼마 후 최초의 민주노조인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생겼다

나는 청계피복 노동교실에서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었다

야!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그 오빠의 이름은 전태일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스물 두살의 전태일은 불꽃이 되었다

애들아

이거 먹어
뭘 망설이냐

어서 먹어

풀빵이었다

알았어

언니는 자신이 폐병에 걸린 것보다 회사에서 쫓겨날 일이 

더 걱정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장은 치료비 한 푼 안 주고 

언니를 쫓아냈다

점심을 굶어야 하는 날에는 평화시장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저, 오빠
괜찮아?

막장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구나


